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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디지털위성방송
	위성방송의 지상파 재전송 관련 SkyLife의 입장


1. 디지털 위성방송은 국가 경쟁력 향상 및 선진 지식기반사회로의 진입 등과 관련하여 중차대한 역할을 수행할 새로운 국가 기간산업이며 중요한 국책사업으로 반드시 성공을 이뤄야 합니다.

디지털 위성방송은 21세기 문화산업 시대에 걸맞는 고부가가치 미래 전략산업입니다. 디지털 위성방송이 성공적으로 도입될 경우, 영상·정보산업, 방송·광고산업, 전자·통신산업 등 관련산업에 파급될 경제적 효과는 최대 약 7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0.35%의 GDP 상승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6만여명의 고용을 창출하여 0.27%의 실업률 감소효과가 기대됩니다. 

디지털 위성방송은 대표적인 방송-통신 융합매체로서 향후 TV를 이용한 인터넷 및 e-mail 서비스, T-커머스 등 서비스를 통해 ‘정보의 빈부격차(Digital Divide)’를 해소함으로써 선진 지식기반사회로의 진입에 견인차가 될 매체입니다.

이러한 성과를 위해서라도 위성방송의 조기정착을 통한 사업성공은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입니다.

2. 그러나 방송위원회의 ‘위성방송을 통한 지상파 방송의 방송권역외 재송신 2년간 금지’ 결정은 위성방송의 조기정착에 심각한 제약이 됩니다.

지난 10월 갤럽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압도적 대다수(84.54%)가 위성방송의 지상파 재전송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케이블TV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시청률 조사에서도 입증된 우리 국민의 ‘지상파 위주 시청습관’이 재확인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디지털 위성방송을 통한 지상파 방송이 금지될 경우, 위성방송 가입의향률은 당초 예측보다 크게 하락해 10%가 채 안돼 규모의 경제 달성이 어렵고 사업 수익성이 극도로 악화될 것이 자명합니다.

이 경우, 위성방송의 조기정착을 통한 사업성공은커녕 사업포기가 불가피할 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3. 21세기 방송-통신 융합시대의 방송정책을 위해서도 위성방송의 지상파 재전송은 허용되어야 합니다.

21세기 방송·통신 융합시대의 방송정책이 지향하는 것은 시청자 및 사용자의 권익, 특히 방송 접근권을 보호하고, 사회 집단간 지식격차 및 정보격차를 줄여 보편적 서비스를 구현함으로써 사회 구성원간의 갈등을 극복하고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앞의 갤럽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시청자 편익 증대를 위해 위성방송을 통한 지상파 재전송은 필수적입니다. 

또한 위성방송은 전국을 방송권역으로 하는 미디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성방송의 이 같은 특징은 산간, 도서 지역을 불문하고 국민 누구나, 어디에 거주하든 동일한 품질의 방송 정보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즉, 수십년 넘도록 한국 방송이 골치를 썩혀온 난시청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방송위원회는 지금이라도 난시청지역에 한해서는 수도권 여부에 상관 없이 위성방송의 지상파 시청을 즉각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시청자 편익 증대에 이바지 하는 것이며, 위성방송 사업 목적인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방안일 것입니다.  
4. ‘위성방송을 통한 지상파 재전송이 허용되면 지방방송이 고사할 것’이라는 지역방송사들의 주장은 논리적 근거가 미약합니다.

지역방송사들은 현재 자신들이 직면하고 있는 ‘열악한 상황’이 ‘위성방송의 지상파 재전송’만 막으면 일거에 해결될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문제는 십수년간 누적돼 온 매우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것들입니다. 

지금까지 지역방송들은 중앙 네트워크의 프로그램을 중계하는 역할에 중점을 두어 왔고 그 동안 좁은 광고시장 안의 독과점에 안주해 경쟁력을 갖추려는 노력에는 크게 힘쓰지 않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이들은 또 ‘위성방송이 지상파를 재송신하면 시청률과 광고판매가 급감해 엄청난 족쇄가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청률과 광고 매출액 하락은 4대 지역 방송사 평균 1.27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한 지역방송사 대부분은 지난해 흑자로 전환하거나 적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5. 그러나 위성방송사는 이 문제와 관련한 방송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위성방송사는 지금까지 지역방송이 ‘지역문화 창달’을 위해 노력해온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카이라이프는 자신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제기하기 보다는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 해결책을 수립하는 방식으로 풀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근거로 디지털 위성방송 사업자인 스카이라이프는 방송위원회의 결정이 타당하진 않다고 판단하지만 방송 행정기관으로서의 방송위원회 권위를 인정하여 그 결정을 존중하는 바입니다.   
이와 함께, 지역방송이 ‘열악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경주해온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노력을 향후에도 계속하도록 하기 위해 지역 방송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에 나름대로의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위성방송의 지상파 재전송’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 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관련, 스카이라이프는 이미 마련된 지역방송 활성화 방안의 조기 현실화를 위해 방송위원회 등 관련 당사자들이 조속한 시일 안에 머리를 맞대는 기회를 가질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위성방송의 MBC, SBS 재전송’에 대한 

지역 방송사 주장의 문제점 

	‘압도적 대다수 국민(84.54%)이 위성방송의 지상파 재전송을 희망’하고 있음이 갤럽 여론조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는 시청자 복지를 위해서나 위성방송 사업의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지상파 재전송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 여론조사 개요

○ 조사기관: 한국 갤럽

○ 표본의 크기: 1,665명(유효표본 수 기준)

○ 표본 추출 방법: 지역별 모집단 분포에 따라 층화 후 무작위로 추출

○ 조사 방법: 전화 조사

○ 조사 기간 : 2001년 10월 17일

 □ 조사결과 요약

○ 84.5%(1,046명)가 위성방송의 MBC, SBS 등 재송신 찬성

· 위성방송 가입의향을 가진 사람들(29.2%, 486명)의 경우는,  93.8%가 찬성

 □ 조사결과의 의미

○ 시청자 복지를 위해 위성방송의 MBC, SBS 재전송은 필수적

· 케이블TV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시청률 조사에서도 입증되어온 우리  국민의 지상파 위주 시청습관이 이번 조사를 통해 재확인

· 대다수의 시청자들이 위성방송 가입 시 기존의 지상파 시청에 장애가 있을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줌

○ 위성방송의 사업 성공을 위해서도 재전송은 허용되어야 함

· 위성방송을 통해 MBC, SBS를 재전송하지 못할 경우, 사업초기 가입자 확보에 치명적 타격을 입게 될 것이란 기존의 예측이 구체적 데이터를 통해 입증됨

· 위성방송은 일각의 주장처럼 시장지배적 사업자 혹은 우월적 지위의 독점사업자가 아니라 신규 후발 매체로서 사업 초기 안정적 시장 진입과 경영기반의 확보를 위해서 보호, 육성돼야 할 사업자임을 명확히 보여줌

	현재 지역 방송사들이 직면하고 있는 ‘열악한 상황’은 매우 복합적인 원인을 갖고 있는 사안임에도 ‘위성방송의 지상파 재전송’을 막으면 십수년간 누적돼 온 이들 문제가 일거에 해결될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1. 지금까지 지역 방송사들은 중앙 네트워크의 프로그램을 중계하는 역할에 중점을 두어 왔고 지역 시청자들 역시 지역 방송사들에 이러한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상황에서, 위성방송을 통한 MBC, SBS의 재전송이 마치 지역문화 창달을 파괴하는 주범인 것처럼 매도하는 것은 그야말로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일 것입니다.

 □ 지역 방송사들의 자체편성 비율

○ 지역 방송사들의 자체편성 비율은 평균 20%에 못미치고 있는 형편이며 그나마 뉴스 등의 장르에 치우치고 있는 상황임

<표1> 주요 MBC 지방 계열사 자체편성 비율 (단위: %)

	구분  
	방송사  
	‘92  
	‘93  
	‘94  
	’95  
	’96  
	’97  
	'98  
	'99  
	‘00  
	9년 평균  

	강원권  
	춘천  
	7.2  
	6.8  
	8.0  
	9.7  
	9.6  
	11.3  
	10.4  
	13.3  
	10.8  
	9.67   

	
	강릉  
	5.2  
	5.9  
	7.9  
	9.7  
	9.0  
	10.0  
	10.2  
	12.2  
	10.1  
	8.91   

	충청권  
	대전  
	10.8  
	11.0  
	10.0  
	13.7  
	15.0  
	15.6  
	13.5  
	14.2  
	14.6  
	13.15   

	
	청주  
	10.7  
	9.3  
	10.3  
	11.5  
	10.0  
	10.9  
	11.5  
	14.5  
	11.5  
	11.13   

	경북권  
	대구  
	11.0  
	12.4  
	14.0  
	15.9  
	16.0  
	16.1  
	14.9  
	15.8  
	14.7  
	14.53   

	
	포항  
	7.6  
	8.3  
	11.1  
	12.5  
	15.3  
	13.3  
	11.2  
	14.7  
	13.8  
	11.97   

	경남권  
	부산  
	13.4  
	14.1  
	12.4  
	18.0  
	19.4  
	21.8  
	16.6  
	17.3  
	16.6  
	16.62   

	
	울산  
	7.8  
	9.2  
	9.9  
	13.0  
	14.0  
	14.5  
	9.9  
	15.3  
	11.7  
	11.70   

	호남권  
	광주  
	8.9  
	9.5  
	10.2  
	11.5  
	12.0  
	11.2  
	10.0  
	12.8  
	13.9  
	11.11   

	
	전주  
	6.9  
	7.8  
	10.5  
	11.6  
	12.1  
	13.1  
	11.3  
	15.6  
	11.4  
	11.14   

	제주권  
	제주  
	8.5  
	8.5  
	10.3  
	11.7  
	12.3  
	12.6  
	9.2  
	13.1  
	11.1  
	10.81   


       ※ 출처: 지역방송발전정책연구(방송위원회, 2000.12.)
  


<표2> 지역민방 자체편성 비율 (단위 : %)

	지역  
	방송사  
	'97 봄  
	'97 가을  
	'98 봄  
	'98 가을  
	'99 봄  
	‘00 봄  
	‘00 12  
	평균

	충청권  
	대전 (TJB)  
	21.3  
	20.4  
	15.6  
	14.0  
	10.6  
	15.9  
	20.1  
	16.8

	
	청주 (CJB)  
	-  
	-  
	-  
	7.5  
	10.5  
	24.7  
	19.7  
	15.6

	경북권  
	대구 (TBC)  
	32.2  
	33.8  
	19.0  
	14.5  
	14.7  
	18.3  
	20.0  
	21.8

	영남권  
	부산 (PSB)  
	37.4  
	38.8  
	19.1  
	16.0  
	17.5  
	20.5  
	29.3  
	25.5

	
	울산 (UBC)  
	-  
	17.1  
	13.5  
	12.9  
	12.6  
	17.3  
	18.7  
	15.4

	호남권  
	광주 (KBC)  
	25.8  
	25.8  
	16.5  
	13.6  
	11.5  
	17.2  
	23.5  
	19.1

	
	전주 (JTV)  
	-  
	22.2  
	13.6  
	12.6  
	11.9  
	2.6  
	19.9  
	13.8


※ 출처: 지역방송발전정책연구(방송위원회, 2000.12.)

<표3> 지역방송 자체편성 프로그램의 장르별 편성비율

	장르  
	KBS  
	MBC  
	민방  
	평균  

	뉴스  
	70.9   
	45.3   
	34.6   
	55.9   

	스포츠/게임  
	0.0   
	3.1   
	5.5   
	2.0   

	정보  
	23.1   
	42.3   
	35.4   
	32.6   

	드라마  
	0.2   
	0.0   
	6.3   
	0.9   

	어린이  
	4.4   
	0.5   
	0.6   
	2.3   

	연예오락  
	1.4   
	8.5   
	13.3   
	5.8   

	영화  
	0.0   
	0.2   
	4.4   
	0.6   


        ※ 출처: 지역방송발전정책연구(방송위원회, 2000.12.)

2. 지역 방송사들은 그 동안 자신들이 차지하고 있는 좁은 광고시장 안의 독과점에 안주해 경쟁력을 갖추려는 노력에는 태만해 왔습니다. 이들은 또한 최근의 세계적 불황에 따른 지역 광고시장의 침체에 민감해 하고 있으나 지난해 대분분 흑자로 전환하거나 적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 지역 방송사들의 매출액 및 순이익

<표4> MBC 주요 계열사 매출액 및 순이익 (단위 : 억원)

	언론사명  
	매 출 액  
	순 이 익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  

	
	2000년  
	1999년  
	2000년  
	1999년  
	2000년  
	1999년  

	강릉MBC  
	163.7  
	137.3  
	18.9  
	27.4  
	11.5  
	20.0  

	광주MBC  
	249.8  
	193.3  
	34.5  
	25.9  
	13.8  
	13.4  


	대구MBC  
	356.6  
	272.0  
	7.3  
	29.9  
	2.0  
	11.0  

	대전MBC  
	262.4  
	206.8  
	32.5  
	30.7  
	12.4  
	14.9  

	마산MBC  
	220.4  
	170.4  
	24.0  
	23.4  
	10.9  
	13.7  

	부산MBC  
	425.2  
	339.4  
	5.6  
	23.5  
	1.3  
	6.9  

	울산MBC  
	223.1  
	169.4  
	26.3  
	25.6  
	11.8  
	15.1  

	원주MBC  
	142.6  
	115.1  
	10.5  
	21.8  
	7.4  
	18.9  

	전주MBC  
	221.1  
	170.4  
	12.0  
	14.3  
	5.4  
	8.4  

	제주MBC  
	179.7  
	149.7  
	28.6  
	27.0  
	15.9  
	18.0  

	진주MBC  
	166.4  
	137.4  
	19.3  
	32.7  
	11.6  
	23.8  

	청주MBC  
	189.8  
	157.9  
	13.0  
	20.3  
	6.8  
	12.9  

	춘천MBC  
	180.6  
	149.7  
	20.8  
	29.0  
	11.5  
	19.4  

	충주MBC  
	140.8  
	113.1  
	28.9  
	28.7  
	20.5  
	25.4  

	포항MBC  
	189.9  
	139.2  
	30.8  
	26.2  
	16.2  
	18.8  


    ※ 출처: 지역방송발전정책연구(방송위원회, 2000.12.)

  <표5> 지역 민영방송사 매출액 및 순이익 (단위 : 억원)
	방송사명
	매 출 액
	순 이 익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

	
	2000년
	1999년
	2000년
	1999년
	2000년
	1999년

	부산방송
	455.4
	296.1
	171.1
	27.8
	37.6
	9.4

	대구방송
	347.3
	216.8
	46.9

(흑자전환)
	13.2
	13.5
	6.1

	광주방송
	299.2
	197.0
	62.8
	45.0
	21.0
	22.8

	대전방송
	230.0
	159.9
	55.8
	35.2
	24.3
	22.0

	경인방송
	390.2
	197.8
	-159.1

(적자감소)
	-250.5
	-40.8
	-126.6

	울산방송
	196.0
	132.4
	20.1
	20.2
	10.3
	15.3

	전주방송
	178.7
	115.2
	32.8

(흑자전환)
	-12.9
	18.4
	-11.2

	청주방송
	170.0
	101.1
	30.2

(흑자전환)
	-11.5
	17.8
	-11.4


※ 출처: 지역방송발전정책연구(방송위원회, 2000.12.)

3. 위성방송이 MBC, SBS를 재송신한다고 해도 시청률과 광고 매출액 하락은 4대 지역 방송사 평균 1.27억원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위성방송의 MBC, SBS 재송신이 실시되면 시청률과 광고판매가 급감해 엄청난 족쇄가 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은 터무니 없습니다.

 □ 위성방송의 MBC, SBS 재전송 시 지역 방송사들의 광고 매출액 감소 추정

  ○ 현재의 시청률 조사를 분석해 보면 4대지역(부산, 대구, 광구, 대전)에서 지역 자체 프로그램의 시청률은 4.25%에 불과함
  <표6> 중앙 프로그램과 지역 프로그램의 경쟁력 차이

	  
	 서울 릴레이  
	 지역 로컬  
	서울대비  

지역 시청률%  
	서울대비  

지역 점유율%  

	
	시청률  
	점유율  
	시청률  
	점유율  
	
	

	부산MBC  
	6.4  
	16.6  
	4.0  
	10.3  
	63  
	62  

	대구MBC  
	8.1  
	21.0  
	5.5  
	12.8  
	68  
	61  

	광주MBC  
	7.4  
	20.8  
	4.0  
	11.8  
	54  
	57  

	대전MBC  
	7.3  
	18.4  
	4.1  
	10.2  
	56  
	55  

	부산방송  
	5.6  
	14.7  
	3.5  
	8.0  
	63  
	54  

	대구방송  
	8.2  
	21.7  
	4.5  
	11.3  
	55  
	52  

	광주방송  
	6.3  
	18.0  
	4.3  
	12.0  
	68  
	67  

	대전방송  
	6.7  
	17.2  
	4.1  
	9.5  
	61  
	55  

	평균  
	7.9   
	  
	4.25   
	  
	61.00   
	57.87   


※ 출처: 조성호(2001, 방송위원회 정책기획위원회 토론회 자료)

○ 위성방송 첫해 예상 가입률 목표를 10%로 가정해도 지역 방송사들의 시청률 하락은 0.425%에 불과함 (2004년에야 11.2%에 도달)

<표7> 위성방송 지역 가입 목표 가구수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전체 가구수  
	17,448,000  
	17,492,000  
	17,678,000  
	17,793,000  

	가입목표 가구수  
	506,000  
	1,137,000  
	1,980,000  
	2,758,000  

	가입률(%)  
	2.9  
	  6.5  
	 11.2  
	15.5  

	지역 가입
목표 가구수  
	부산  
	38,910  
	87,433  
	152,257  
	212,083  

	
	대구  
	25,856  
	58,099  
	101,174  
	140,929  

	
	광주  
	13,762  
	30,925  
	53,854  
	75,015  

	
	대전  
	13,965  
	31,380  
	54,646  
	76,118  

	
	합계  
	92,495  
	207,839  
	361,932  
	504,146  


※ 출처: 한국디지털위성방송 사업계획

○ 시청률 하락이 광고 매출액 하락과 직접 연관된다고 가정할 경우에도, 2000년 기준 4대 지역 방송사들의 광고 매출액 감소는 아래와 같음

<표8> 4대 지역 방송사 광고 매출액 감소 (단위 : 억원)

	   방송사명
	2000년 광고 매출액
	광고 매출액 감소분

	부산MBC
	396.1
	1.68

	대구MBC
	336.0
	1.43

	광주MBC
	241.7
	1.03

	대전MBC
	248.8
	1.06

	부산방송
	370.4
	1.57

	대구방송
	305.1
	1.30

	광주방송
	270.0
	1.15

	대전방송
	221.2
	0.94

	평균
	
	1.27


  

※ 지역방송발전정책연구(방송위원회, 2000.12.) 자료를 기준으로 산출

※ 실제로 시청률과 광고 단가는 직접적 연관이 없음

	지역 방송사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위성방송의 MBC, SBS 재전송을 막는 것은 자신들의 이익에만 매몰돼 국내 영상산업의 획기적 발전을 가져올 국책사업인 위성방송을 실패로 내모는 행위로서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1. 위성방송 사업 도입으로 사업개시 5차년도인 2006년까지 관련산업 유발 7조원, 고용창출 6만명 등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가 예상됩니다.

 □ <표8> 위성방송 도입의 경제적 파급효과 (단위 : 억원)

	 구분
	2002

(1차년도)
	2004

(3차년도)
	2006

(5차년도)

	관련산업
파급효과
	영상,정보산업
	7,667
	16,882
	41,739

	
	방송,광고산업
	2,169
	5,279
	10,639

	
	전자,통신산업
	1,569
	4,409
	8,907

	
	문화예술
	1,706
	2,760
	4,854

	
	기타
	1,765
	2,529
	3,101

	
	합계
	14,876
	31,859
	68,430

	국민경제
파급효과
	고용 창출 효과
	25,678명
	41,517명
	62,032명

	
	GDP 상승효과
	0.13%
	0.22%
	0.35%

	
	실업률 감소효과
	0.12%
	0.18%
	0.27


    ※ 출처: 고려대 신문방송연구소, ’98

2. 결론적으로 위성방송의 MBC, SBS 재전송이 금지될 경우, 위성방송사의 초기 시장진입이 실패할 것은 불 보듯 뻔하며 이는 SkyLife라는 일개 사업자의 실패를 넘어 방송과 통신의 융합, 디지털화로 나아가는 한국 방송 전체의 발전에 중대한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성방송의 MBC, SBS 재전송은 허용하는 한편, SkyLife가 지역민방협의회와 함께 투자해 설립중인 슈퍼스테이션 채널의 운영, 지역 방송사들의 광역화 등 지역방송 활성화 대책은 별도로 마련해 양자가 동시에 발전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홍보 부장 : 공희정(2003-3204/019-218-0798),

홍보 과장 : 홍정기(2003-3205/016-711-5262), 정영주(2003-3206 /017-276-1303) / 



일자 : 2001. 10. 25.


전 국민 84.5%가 위성방송 통한 MBC, SBS 시청 희망

시청자 편익 확보를 위해 지상파 재송신은 필수

전국 성인남녀 1,665명 대상 전화 설문 조사 결과

우리나라 국민들의 대다수는 내년 3월 본방송을 시작하는 디지털위성방송을 통해 KBS 뿐만 아니라 MBC, SBS등 지상파 방송을 보기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스카이라이프(대표 강현두 康賢斗, www.skylife.co.kr)가 여론조사 전문 기관인 한국갤럽을 통해 지난 10월 17일 하루 동안  전국 성인남녀 1,665명(95% 신뢰수준, 표본오차 ±2.4%)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조사를 통해 나타났다. 
최근 스카이라이프의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재전송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실시된 이번 조사에서 “디지털위성방송에서 MBC, SBS를 방송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84.5%(1,407명)가 방송해야 한다고 응답해 방송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14.3%, 238명)에 비해 압도적인 우세를 보였다. 또한 지역별로는 부산/경남 88.1% (243명/총응답자 276명), 서울 87.2% (324명/총응답자 372명), 인천/경기86.7% (339명/총응답자 391명) 순으로 위성방송을 통한 지상파 재송신을 찬성하여 지역민들의 욕구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시청자 편익 증대를 위해 위성방송을 통한 지상파 재전송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방송사를 중심으로 위성방송을 통한 지상파 재송신을 저지하는 것은 대다수 시청자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이며, 나아가 시청자의 편익 확보에 기여해야 한다는 방송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기도 하다. 더욱이 지역방송사 종사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시청자의 권익을 무시하는 발상은 방송의 기본윤리도 저버린 처사라 할 수 있다.

현재 지역방송사의 경우, 자체제작 프로그램이 전체 방송 시간의 20%에 

그치는 등 프로그램 경쟁력을 담보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스카이라이프는 이런 지역방송사의 현실을 고려하여 이미 지난 3월부터 지역방송사들과 연합한 ‘수퍼스테이션 채널’ 사업을 기획하였으며, 방송 개시와 함께 이 채널을 운영할 준비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양재원 스카이라이프 대외협력실장은 “방송은 시청자의 입장에서 존재해야하므로 이들의 욕구를 반영하고, 이를 통해 시청자의 편익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고 하였다. 

	위성에 의한 MBC, SBS 재송신 관련 한국갤럽 여론 조사


2001/10/25
한국디지털위성방송

1. 조사 개요 

	· 표본의 크기 : 1,665명(유효표본 수 기준)

· 표본 추출 방법 : 지역별 모집단 분포에 따라 층화 후 

· 무작위로 추출

· 조사 방법 : 전화 조사

· 조사 기간 : 2001년 10월 17일

· 조사기관 : 한국 갤럽


2. 조사 결과 요약
1 디지털 위성방송의 MBC, SBS 재송신에 대한 의견

“ 디지털 위성방송에서 MBC, SBS를 방송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란 설문에 대해 총 응답자 1,665명 중 84.5%가 “방송해야 한다”
고 응답

	문) OO님께서는 올해 12월에 출범하는 “디지털 위성방송”에서

   MBC, SBS를 방송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방송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결  과

방송해야 한다                          84.5%

방송하지 말아야 한다                   14.3%

모름/무응답                             1.2%


계                                 100 %


2 위성방송 가입 의향

“ 디지털 위성방송에 가입하여 시청하실 의향이 어느 정도나 있으십니까 ? ” 라고 질문한 결과 가입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전체 1,665명 중 486명으로 29.2% 정도로 나타남 (반드시 시청하겠다 (3.6%) + 시청할 것 같다 (25.6%) )

	문) 올해 12월에 출범하게 될 “디지털위성방송”에 대해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OO님께서는 이러한 디지털 위성방송에

가입하여 시청하실 의향이 어느 정도나 있으십니까?   혹은 

없으십니까 ?  

결     과

반드시 시청하겠다                       3.6%    29.2%

시청할 것 같다                         25.6%

시청하지 않을 것 같다                  31.0%   43.7%

절대로 시청하지 않겠다                 12.8%

모르겠다/생각해 봐야겠다               27.1%


계                                 100 %


그러나 이 가입의향은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소득 수준 300만원이상 가구의 경우 42.1%의 가입 의향률을 나타냄(반드시 시청하겠다(4.5%)+시청할 것 같다(37.5%))

특히 위성방송에의 가입 의향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가(93.8%) 가입 의향이 없는 사람들의 경우보다(77.7%) 위성에 의한 MBC, SBS 재송신에 더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3 MBC,  SBS가 재송신되지 않을 경우 위성방송 가입 의향

위성방송에의 가입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486명에게 “디지털 위성방송에서 MBC, SBS를 볼 수 없다면 위성방송에 가입하여 시청하실 의향이 어느 정도나 있으십니까?” 라고 설문한 결과, 

가입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 486명 중 369명 즉 66.2%가 이탈하는 모습을 보임. 

반면 MBC, SBS 를 위성방송으로 볼 수 없더라도 가입하겠다는 응답은 원래 가입의향이 있던 486명 중 117명, 즉 24.1%에 불과. 

	문) (가입의향이 있다면) 그럼, 디지털위성방송에서 MBC와 SBS를 볼 수 없다면 위성방송에 가입하여 시청하실 의향이 어느 정도나 있으십니까 ? 혹은 없으십니까 ?  

결     과

반드시 시청하겠다                       5.1%    24.1%

시청할 것 같다                         19.0%

시청하지 않을 것 같다                  48.4%    66.2%

절대로 시청하지 않겠다                 17.8%

모르겠다/생각해 봐야겠다                9.7%


계                                 100 %


3.금번 조사의 시사점

○ 시청자 복지 측면 

기존 케이블TV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시청률 조사에서도 입증되어온 지상파방송 위주의 시청습관은 금번 조사를 통해 재확인. 또한 대다수의 시청자들은 위성방송 가입 시 기존의 지상파 시청의 장애요소가 있으리라고는 예상치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시청자의 현실적인 지상파 방송에 대한 선호와 수요를 무시한 위성방송 채널운용·마케팅은 있을 수 없으므로  SkyLife는 시청자의 시청권 보장과 시청편익 증대를 至上의 대의명분으로 설정하여 추진해 나아갈 것 

 ○ 위성의 지상파 재송신이 지역방송의 활성화 저해라는 주장

지역방송이 지역내 문화와 경제 등의 발전에 기여해 온 바는  사실이나 그 주된 역할은 중앙 전파의 relay 송신소 기능과   제한된 자체 컨텐츠 제작 기능 수행에 그침으로 사실상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침체된 운영의 수준을 보여 온 것은 주지의 사실.

이러한 기존 지역방송사의 침체 문제는 지역 경제규모의 협소성을 고려하지 않은 지나치게 세분화된 방송권역, 과다한 지역내 방송사업자로 인한 과당경쟁, 최근 국내 경기의 악화 그리고 기존 매체와 뉴미디어 등의 등장을 고려하지 않은 중장기적 방송정책의 미비 등이 겹친 매우 복합적인 원인을 갖고 있는 사안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성방송의 등장과 지상파 재송신 규제만 실현되면 그 동안 십 수년간 누적되어온 지역방송의 침체 문제가 마치 일거에 해결될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과 논리가 부족함

지역방송사와 방송행정-정책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 그리고 위성방송사가 함께 향후 양자가 함께 win-win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심층적인 논의와 검토를 통해 중장기적인 지역방송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 실행해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대안

 ○ 국민경제적 측면

위성방송 사업 도입으로 인한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는 사업개시 5차년도인 2006년 까지 관련산업 유발 7조원, 고용창출 6만 명의 경제적 효과가 예상됨. (고려대 신문방송연구소, `98)이러한 위성방송의 산업적 기여 부분에 대한 고려를 감안한다면 위성방송의 사업초기 안정적 시장 진입을 위한 지상파 재송신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이 필요

  ○ 법/제도적 측면

위성방송이 지상파 방송을 재송신 하는데 대하여 현행 법령상 어떠한 법적 금지의 근거 없음.  KBS와 EBS는 방송법 78 조에서 정한 의무재송신 채널에 해당되며,  기타 역외 지상파 방송의 재송신에 대해서는 종합유선(케이블TV)과 중계 유선의 경우에만  방송위원회 승인을 통해 송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방송법 시행령 61조 2항) 

  

○ 결론적으로 위성방송의 지상파 방송의 재전송이 금지될 경우, 위성방송의 초기 시장진입은 실패할 것이며 이는 곧 디지털위성방송사업의 실패로 연결될 것임. 이는 SkyLife라는 일개 기업의 실패를 넘어서 방송통신의 융합, 방송의 디지털화로 나아가는 한국방송의 발전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음. 

한편 위성방송의 지상파 재전송에 따른 지역방송과의 문제는 위성방송의 지상파 재전송을 허용함과 동시에 지역방송사의 광역화 등 지역방송 활성화 대책은 별도로 마련해 위성방송과 지역방송이 동시에 발전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임.
지역 방송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

지역방송은 한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그것도 아주 적은 경제적 자원을 근거로 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는 가운데 디지털 전환에 대비한 투자유치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위원회 등의 지원 정책은 우선 지역방송의 재정적 안정성 확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안점을 둬야 할 것입니다. 또 지역방송이 본연의 의무인 지역성을 구현할 수 있도록 자체 제작 프로그램에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1. 지역방송의 광역화(권역화)
· 지금의 방송권역은 주파수 혼선을 방지한다는 기술적 목적에서나 지역방송의 독점권을 보장해 지역방송을 보호한다는 목적에서나 그 유용성을 상당부분 상실했음 

· 따라서 지역의 인구, 경제적 규모에 근거해 방송권역을 광역화해 지역방송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

· 이러한 권역화 광역화는 규제완화 및 시장 경쟁을 통해 달성토록 할 수 있음 

· 우선 지역방송에 대한 소유규제를 완화해. 지역방송에 대해 상호 주식과 지분 소유 허용하고

· 나아가 MBC 본사 및 계열사들을 민영화해 지역방송 시장 내 MBC 계열사들과 지역 민방들이 자율적 M &A를 하도록  할 수도 있음

2. 광고 요금 등 재원 관련 제도의 개선

· 지역 방송사들의 수익의 대부분(80-90%)은 광고수익

· 토막광고는 모두 지역 방송사에서 판매하고(KBS 제외) 프로그램 광고는 네트워크에서 판매해 그 수익의 일부(35-15%)를 지역방송사에 배분하는 체계 

· 이중 지역 방송사가 판매하는 광고시간에 대한 광고요금은 현재 다른 여러 경제 지표에 비해서도 서울 대비 광고요금이 매우 낮게 책정되어 있음. 이를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

· 또 현재 네트워크가 지역 방송에 배분하는 광고 수익 배분기준은 프로그램 제작 비용을 감안해 일정량을 나눠주는 개념(SBS와 지역민방간 계약에서 파생된 후 관행화). 이를 위한 객관적 기준 마련이 필요(시청률이나 지역의 구매력 등)

· 지역 광고주들의 수요가 큰 라디오 광고 판매 활성화 방안 필요. 이를 위해  현재의 라디오 광고의 시급체계를 세분화하고 요금 제도도 개선하는 방안 마련

· 현재 지역 방송사들의 경우 시간대에 따라 판매하지 못하는 광고 시간이 많음. 따라서 시간대별 광고 수급 조절과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방송 광고 총량 제도 도입 검토 필요

· 지역방송 활성화를 위한 방송발전기금 지원방안 강구

· 디지털 전환에 따른 비용 지원방안 강구

3. 자체제작 활성화를 위한 지원 
· 각 지역별 전문영상아카이브 운영 통한 프로그램 소재 지원

· 지역밀착형 프로그램 제작 장려를 위한 포상과 지원

· 외주 제작 및 장르별 국내프로그램 편성 의무 비율 차등 적용

· 지역 방송사들간 공동출자로 설립하는 독립제작사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방안 강구

